
대만,반덤핑 제소“남발" 
한국타켓 무차별 공격 … 적극적 타개책 절실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 바 있는 대만의 USI 등 8개 기업들은 지난 1 0월1 9일

한국산 덤핑판매자체구제협회를 결성, 한국측의 저가판매에 공동 대처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의 플래스틱 원료제품조합도 지난 1 0월1 9일 성명을 발표,한국의 덤핑행위는 대만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만정부에 덤핑안 심의를 종결지을 것과 한국제

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같이 대만의 공세가 적극화됨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석유화학기업들은 변호

사를 선임하는 한편 지난 1 0월2 0일 개최된 공청회에 협회 및 관련기업관계자들이 참관 하는 등 적

극적으로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9 2년8월 단교이후 덤핑여부를 꾸준히 추진해온 한국산 P P·PE 에 대해 지난 8월 반덤

핑제소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피제소 기업은 P P는 대림산업을 제외한 7개기업, PE는 유공,한양화학,삼성,현대 등으로 특히

유공,현대,삼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 0월2 0일에는 재정부에서 한국산 PP 덤핑제소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번 공청회에서

현대는 L E E & L I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현대 및 유공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그외 기

업들은 P e r k i n s를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이와같이 현대 및 유공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이번 덤핑 피제소기업 중 수출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대만측은 한국산의 저가유입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인원이 감축되는 등 자국산업에 실

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대해 한국측 변호사는 U S I는 시장점유율이 5 0 %를 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제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은 국내 실사를 거친 후 제소후 6개월이 되는 1 2월2 0일에 재정부의 덤핑여부관련 초보판

정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만의 반덤핑 제소에 대해 대만의 각 언론들은 반덤핑제소국이 한국에만

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특별히 한국을 인용, 덤핑사례로 보도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자세를 취

하고 있다. 

그리고 P E의 경우 미국이 시장점유율 2 4 . 9 %로 1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미국을 제외하고 반덤

핑제소한 것도 다분히 편파적인 면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이번 대만이 석유화학업계의 덤핑피해 자구협회를 설립하는 등 반덤핑제소를 적극화 하고

대만 P E·PP 수입현황( 1 9 9 2 ) (단위 : M/T, %)

P P

1 6 9 , 5 0 0

P E

2 9 0 , 2 9 0

일본( 2 6 . 4 % )

일본( 2 0 . 7 % )
6 0 , 2 1 0

4 4 , 7 5 0

기타( 3 0 . 2 % )
5 1 , 1 7 5

기타( 3 9 . 4 % )
1 1 4 , 4 1 0

한국( 2 4 . 1 % )
4 0 , 7 0 5 한국( 1 5 . 0 % )

4 3 , 4 3 0

미국( 1 9 . 3 % )
3 2 , 6 7 0

미국( 2 4 . 9 % )
7 2 , 2 4 0



있는데 이는 대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며 특히 한국을 지목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정

부의 덤핑판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3 / 1 2 / 6 >


